
- 1 -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. 10. 2.(목) 09:00

“품목분류 역량으로 국제 경쟁력 높인다” 
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성황리 개최

 - 응시자 319명으로 전년 대비 42% 증가 … 품목분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인
 - 난도 높은 시험에도 만점자 2명 배출 … 민·관 전반으로 품목분류 역량 확산

□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9월 23일(화) 개최된 「제26회 품목분류 

경진대회」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, 그 결과를 10월 2일(목) 발표했다.

 ㅇ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공무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등의 

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‘품목분류 경진

대회’를 개최하고 있다.

□ 이번 대회에는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관세사무소, 수출입업체, 대학생 등 

다양한 배경의 일반인이 참가하여 총 319명이 응시하였으며, 이 가운데 

개인 15명(최우수 1, 우수 4, 장려 10) 및 단체 6팀(최우수 2, 우수 2, 장려 2)이 

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. 

 ㅇ 응시자가 전년(224명) 대비 약 42% 증가하여 국민과 기업에서 품목

분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.

□ 개인 최우수상은 부산세관 분석실 김홍관 주무관이 만점(100점)을 기록

하며 차지하였고, 단체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과 부산세관 

심사정보과가 각각 수상하였다.

 ㅇ 개인전에서는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 소속 백도하 씨 역시 만점을 

기록했으나, 동점자의 경우 답안 제출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는 

대회 규칙에 따라 우수상으로 결정되었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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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올해 응시자 평균 점수는 54.2점으로, 지난해 54.4점보다 소폭 하락해 

시험 난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없었던 만점자가 2명이나 

배출되며 전반적인 품목분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

 ㅇ 또한, 일반인 부문에서는 무역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학생, 무소속 

참가자도 수상하였으며, 관세청 공무원 부문에서는 통관·조사·심사· 

물류 등 여러 부서에서 두루 수상하여 품목분류 학습 문화가 민·관 

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□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“품목분류는 국제무역의 공용 언어이자 

국가 무역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”라며,

 ㅇ “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 

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 무역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”고 

밝혔다.

붙임.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결과 공고문

담당 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책임자 과  장 길연섭 (042-714-7521)

품목분류1과 담당자 주무관 최문정 (042-714-75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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